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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청년의 진로 선택 시 성별에 따른 지역 간 이동의 차이 | 박지환

이 논문은 대졸 지방청년들 사이에서 진로 선택의 이유 및 출신지역과 관계 맺는 방식이 성별에 따

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본인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취

업하는 추세가 나타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리적 이동의 패턴이 발생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규슈 지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20대 청년 남녀 20명과 

2021~2022년에 온라인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진학, 취직, 유턴의 시점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의 차

이를 분석했다.  

지방권의 청년여성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첫 직장을 구할 때, 개인의 관심사나 능력만큼이나 가

족관계를 중시하고 부모의 의견에 따라 출신지역에 남으려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

이라는 사적인 일을 계기로 출신지역에 돌아오길 희망했다. 반면, 지방권의 청년남성은 대학이나 회

사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관심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대도

시에서 경력을 쌓아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지방에 돌아오거나, 축제와 같은 지역사회의 공적인 

장에 이에(家)의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넓은 의미에서 공적인 영역 — 일터와 지역공동체 — 에 관여

함으로써 출신지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로써, 이 연구는 지방청년 남녀에 대한 상이한 기대나 가치관을 재생산하여 대졸 청년여성을 

지방에 긴박(緊縛)하는 문화적인 힘이 작동하며, 그 결과 성별화된(gendered) 로컬 트랙이 형성될 가

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지방청년, 지모토 지향, 현내 대학 진학 및 취업, 성별, 로컬 트랙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일 간 에너지 관계: 사할린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 임은정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 그 어느 나라보다 비판적이면서 제재를 단

행한 일본이지만, 사할린 프로젝트는 계속 참여하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

구는 글로벌 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일 간 에너지 관계

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사할린 프로젝트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급 다변화, 

가격 안정성 확보,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지전략적 판단이라는 명분으로 정치권, 정부, 산업

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일본의 가스판 “보상의 서클”은 사할린 프로젝트를 대러시아 제재와 분리

하며 사업 계속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는 향후 전쟁의 결

말이 어떻게 날 것인가와 같은 미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익을 공유하는 다양한 행위자

들의 연합체에 의해 추진된 결정인 만큼 앞으로도 쉽게 번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주제어: 우크라이나 전쟁, 러일관계, 에너지 안보, 보상의 서클, 사할린 프로젝트

일본의 ‘안락사 사건’과 안락사에 대한 논의 | 김율리

본 논문에서는 전후부터 현재까지 일본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안락사 사건’을 3가지 유형으로 나

누어 각각의 특징을 분석한 후 현재 일본에서 안락사를 둘러싼 논의를 검토한다. ‘안락사 사건’의 첫 

번째 유형은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 가족구성원에 의한 것, 두 번째는 병원에서 환

자 본인의 요청 없이 의사에 의해 시행된 것, 세 번째는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스스로 안락

사 방법을 찾아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안락사 사건의 유형 변화는 사회 변동,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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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요인도 있지만 무엇이 좋은 죽음인지에 대한 논의의 확대,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조에 의한 측면

도 있다. 일본은 2030년 인구의 3분의 1이 고령자라고 예측된다. 일본 사회에서 삶을 종결하는 방식

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검토하는 것은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되

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안락사, 좋은 죽음, 자기결정권, 초고령사회, 일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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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r in Ukraine and Russo-Japanese Energy Relation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Sakhalin Project | LIM Eunjung 
Japan has been more critical of Russia’s invasion and war in Ukraine than any other contries 
and has imposed sanctions, but its continued involvement in the Sakhalin Project has 
raised questions about its motives.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of the Sakhalin Project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war in Ukraine, which continues to reverberate throughout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n the Russo-Japanese energy relations. In the name of supply 
diversification for energy security, price stability, and geostrategic calcul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the “circles of compensation” in the field of gas composed of politicians, 
government agencies, industry, and experts have justified the continuation of the Sakhalin 
project by decoupling it from sanctions against Russia. While the ultimate consequences of 
the decision may depend on future events, such as the outcome of the war,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ecision, having been made by a coalition of actors with shared 
interests, is unlikely to be easily reversed in the future.
•Keywords:   War in Ukraine, Russo-Japan Relations, Energy Security, Circles of Compensation, 

Sakhalin Project 

Euthanasia Trials and Controversy about Euthanasia in Japanese Society | 

KIM Yulie
This paper analyzes the “euthanasia trials” that have attracted attention in Japanese society 
from the postwar period to the present, categorizing them into three types and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t then investigates the current debate over euthanasia in Japan. In 
the first type of euthanasia trial, euthanasia is performed by a family member at the request 
of a patient experiencing excruciating pain. In the second type, it is performed by a doctor 
at a hospital without the patient’s request. In the last type, the patient themselves searches 
for methods of euthanasia through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The change in the types 
of euthanasia trials is partly due to changes in the society and the medical environment, but 
it can also be attributed to an increased discussion of what constitutes “good death” and the 
emphasis on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By 2030, it is expected that 30% of Japan’s 
population will be the aged. Examining the direction in which the debate on “how to die” and 
“good death” will progress in Japanese society would provide a clue for solving problems faced 
by South Korea, which is experiencing more accelerated population aging than Japan.
•Keywords: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right to a self-determined death, super-aged society, 

Japanese society


